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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2-3년 사이 폴리실리콘 생산
미래 성장동력으로 실리콘사업 확대 … 동양제철화학과 기술차이 없어

KCC는 1월25일 만도 지분을 인수한 것은 재무투자 차원이었으며 만도가 2-3년 사이 기업공개를 할 계획이

라고 발표했다.

KCC 이중길 부사장은 1월24일 만도 주식 223만4000주(29.99%)를 약 2700억원에 취득키로 한 데 대해 “가격

이 싸다고 판단해 투자를 한 것이며 투자기업들이 이사를 1명씩 파견키로 했지만 경영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”

고 말했다.

또 “당초에 한 미국계 펀드에서 만도를 1조2000억원에 사겠다고 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그러면 납품을 받지 

않겠다고 해서 펀드가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만도의 몸값이 많이 내려갔다”고 말했다.

그리고 “만도는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2-3년 사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”고 전하며 “2007년 교환사채

를 발행해 확보한 1조원 중 3000여억원은 기존 차입금을 갚는데 썼고 일부는 만도 지분인수에 사용했으며 

2000억-3000억원은 실리콘 사업에 투자했다”고 설명했다.

아울러 KCC의 3대 미래 성장동력은 해외 제품ㆍ기술 수출과 건자재 등 유통업, 실리콘 사업이라고 밝혔다.

더불어 “미래 성장을 위해 제품 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기술 등의 해외 수출을 강화하고 영업망을 활용해 

유통업을 키우며 태양광 발전 등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실리콘 사업을 확대할 계획”이며 “유통업을 키우

기 위해 2007년 말 시범적으로 목포에 소규모 건자재 백화점 <홈씨씨>를 열었으며 앞으로 자체 생산제품 뿐

만 아니라 OEM으로 만든 제품에 KCC의 브랜드를 붙여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또 실리콘과 관련해서는 “폴리실리콘 생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고 2-3년이면 될 것 같다”고 말

하고 “2008년 양산에 들어가는 동양제철화학과는 기반이 무기냐, 유기냐 하는 차이가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

는 모르겠다”고 설명했다.

현대건설 인수 의향에 대해서는 “너무 비싸다”라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고 현대오일뱅

크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 지분문제로 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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